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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차표 구매 줄서기 사라집니다”…서울시,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진행

- 8일(수)~10일(금) 용산역서 60대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

- 전문교육 수료한 동년배 시니어강사와 1대 1로 앱 설치~회원가입~예매 실습

- 디지털 약자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활용법 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예정

# 70대 A씨는 몇 년째부터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. 유일한 교통수단이 KTX 

명절표 예매가 앱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전화로만 가능해졌기 때문. 스마트폰 이

용이 서툰 A씨가 표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런 이유로 명절 연휴

가 끝나고 나서야 역에서 직접 표를 사서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다. 

# 60대 B씨는 지인들과 주말여행을 즐겼다. 그동안은 역이나 터미널을 미리 방문해 

여행일 표를 구매해 두곤 했었는데 온라인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

주말표를 빠르게 선점해 버리는 탓에 그나마 한가한 주중에만 여행을 간다. 

☐ 스마트폰을 통한 예약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기차나 고속버스 등

각종 교통수단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. 실제로

어르신 10명 중 6명(60.4%)이 정보화기기를 통한 기차·고속버스

예매시 불편을 느꼈다고 답할 정도다.

   ※ 2020 노인실태조사보고서: 불편(35.7%), 매우불편(24.7%) 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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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8일(수)~10일(금) 용산역서 60대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>

☐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여성단체

협의회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예매 교육을 8일(수)~10일(금) 14

시~17시에 용산역 내 렛츠코레일 여행센터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.

☐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예매에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
60세 이상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다.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동년

배의 시니어 강사 7명이 스마트폰 앱 설치부터, 회원가입, 예매실

습과 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1대 1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방식.

☐ 교육은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. 1인당

교육 시간은 20~30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.

☐ 한편, 서울시는 디지털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

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

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☐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편리함의 대명사인 스마트폰 서비

스가 어르신들에게는 장벽 될 수 있다”며 “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

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요청에 따라 다른 분야 교육도 확대해

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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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위치도 및 현장전경


